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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메이션후지미노」의 과월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보험제도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할 때에는 보험료를 매월 

지불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자신이나 가족이 병이나 상처를 

입어 치료가 필요할 때,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매우 고마운 구조입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떠한 보험에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일 보험에 들지 않은 채로 운 나쁘게 

병에 걸려 버리면 상당히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사회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보험료의 

반을 자신이, 반을 회사가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보험의 수속을 해 줍니다. 일하고 

있는 본인이나 그 가족이 병이나 상처를 입었을 때에 치료비나 수당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는 

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이 보험에 들면 의료비의 본인 부담분은 30%로 됩니다.  또, 

「사회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예를 들어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시구 관공서로 수속하면 됩니다.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시구 관공서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을 것, 일본에서의 

재류 기간이 1 년 이상이 될 전망일 것, 등이 조건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도 의료비의 

본인 부담은 30%입니다.   

단지,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사회보험과는 달라 보험료의 전액을 스스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의 부담이 커집니다. 보험료는 세대 마다 전년도의 소득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가 비싸서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시구 관공서에 신청하면 

「감면」이라고 하여 보험료를 싸게 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보호를 받기 시작했을 경우, 태풍이나 지진등의 재해가 있었을 경우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구마치무라에 따라서 다릅니다. 

확정신고를 잘 하고 있는 경우는「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감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해도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을 경우는 분할 납부나 지불을 연기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1 년 이상 보험료의 체납이 계속 되면 통상의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또, 연체금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이번에 소개한 수속을 할 수 있을지 시구 

관공서로 상담해 보세요.   （해설·마에다 미호） 

일본은 국민을 소중히 하는 나라입니다. 그 제일 알기 쉬운 것이 국민건강보험 제도입니다.  

보험에 들지 않아 비싼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비극을 피합시다. 

 민족제전은 올림픽입니다만, 후지미시의 국제교류포럼은 
후지미시근처에 사는 외국적시민과 일본인의 교류의 장입니다. 
 매년 외국적시민에 의한 다양하고 재미있는이벤트가 실시됩니다 
 ＊장소와 시간 후지미시립후지미노교류센터 １２：００～１６：００ 

「후지미시국제교

류포럼」 

11 월 15 일（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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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의 일본어 교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본에 온지 

얼마 안되는 외국적시민에게 늘상 사용하는 생활언어에 

해당하는 쉬운 일본어를 매주 목요일 오전 10 시부터 

12 시까지 공부하는 교실입니다. 현재 여러 나라분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교실에서는 일본의 다양한 문화를 

배우시길 원하는 마음에서 1 년을 통 

해 시기에 맞는 고유의 행사를 소개 

하고 있습니다.  

  12 월은「토시고시소바」입니다. 

왜 일본인은 12월 31일 소바(메밀국수) 

를 먹을까요?  

만드는 방법을 체험하고 맛도 즐기시지 않을래요. 

개최일은 12월 1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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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국어판의 생활가이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염려가 이 책 한권으로 안심 

４개국어판「지진에 자신을」이 완성！ 

지데지를 보기 위한 간단한 

튜너를 무료로 받을수 있습니다 
일본어교실의「토시고시소바」  

총무성에서는 생활보호등의 

공적부조수급세대, 혹은 장애자 

수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시민세 비과세의 세대, 

사회복지사업시설에 들어가 있 

는 분으로 NHK 수신료가 전액 

면제의 세대를 대상으로 지상 

디지털 방송을 보기 위한 

튜너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10 월 1 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튜너가 있으면  옛날 

텔레비전으로도 지데지 방송을 

즐길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후지미노국 

제교류센터(049－256－4290)  

또는 지데지튜너지원실시센터 

(0570－033840)에 연락해 주세 

요.  

이득정보 

 지금 세계 각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진국입니다. 평소에 준비를 

충분히 해 두는 것이 국민의 해야 할 것으로 이번에 영어, 

한글, 북경어, 포르투갈어의 4 개국어로 번역되었된「만일의 

경우, 어떻게 할까 지진에 자신을 」이라고 하는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지진국 일본에 사는 외국적시민이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진 대책에 대한 지식이 

많이 실려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100 명에게 드립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센터에 전화해 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직접 받으러 오셔도 됩니다. 

●연락처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０４９－２５６－４２９０  

 

카미후쿠오카역에서 도보 5 분 떨어진 곳에 있는 

「인디」는 작년 8 월에 오픈한 스리랑카의 맛을  

전하는 가게.  

가게를 꾸려나가는 분은 일본에 온지 8 년 되는 야만게·인드라니 

씨. 스리랑카나 인도의 본격파 카레가 500 엔부터 만끽할 수 있는 멋 

진 가게입니다. 그 밖에도 스피닌로르라고 하는 동남아시아풍튀김하 

루마키나 중화풍 야채볶음도 대인기입니다. 그리고 좀처럼 맛볼 수  

없는 향토 맥주와 메뉴도 풍부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분위기로 

본고장의 맛을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야만씨. 주인인 그녀의 인품에 

반해 많은 팬이 모여 국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맛을 전하는 가게「인디」 

韓 国 語 


